
동네방네 알림판(2016.09.06.~09.19)
인천에서 벌어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각종 행사들의 소식을 한번에 전해드립니다. 또한 좋은 소식이 있으면 함께
널리 알리고, 축하하고자 합니다. 매월 1주, 3주 화요일마다 발송되는 인천문화통신을 활용해 다양한 소식을 전하
세요. 다음 문화통신은 각각 9.6(화), 9.20(화)에 발행됩니다.
알리고 싶은 행사 내용을 http://me2.do/xRtWJVeH 링크에서 입력하시면, 기간에 맞춰 실어드립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인천문화예술 #동네방네 #알림판 #소식
  

<아이~큐>앱, 정부3.0 맞춤형서비스 최우수 선정 쾌거
인천문화재단에서 개발한 인천문화예술정보 모바일 앱 ‘아이~큐’가 행정자치부
에서 주관하는 <생애주기 맞춤형서비스 우수 지자체 공모전>에서 최우수로 선
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자인 국민이 필요로 하는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를 발굴하는 목적으로 실시됐다. 인천시에서 제출한 아이
큐 앱은 특히 서비스의 창의성, 실현 가능성, 전국 확산 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고, 부상으로 앱 개발에 사용할 특별교부세 2억도 받았다. 아
이~큐 앱은 인천과 인근 도시 500여 기관의 문화정보를 지역별‧날짜별‧장
르별로 제공하고 위치서비스를 통해 내 주변의 공연‧행사정보를 바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이번 수상을 통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가 기대된다. 아
이~큐 앱에 등록되는 정보는 아이~큐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쉽게 등록할

수 있다.
☞ 아이~큐 홈페이지 http://iq.ifac.or.kr/

 

인천문화통신 3.0에서 문화정책동향을 만나요
인천문화재단 정책연구팀에서는 문화정책동향을 격월간으로 발간하고 있다. 문화정책 동향은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해
외의 문화 정책과 문화예술 관련 이슈, 연구 흐름을 정리하는 리포트이다. 지금까지 문화정책동향은 문화예술 전문가
등 한정적인 대상에게만 발송되었으나, 앞으로 인천문화통신 3.0을 통해 더 다양하고 많은 독자들과 함께할 계획이
다. 문화정책 동향은 짝수달 초 인천문화통신 3.0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번 9호에는 지난 7월 말
발행된 문화정책동향을 실었다. 관련 문의는 정책연구팀 032-455-7136
☞ 문화정책동향 보러가기 

인천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열린집담회(9.6 화, 9.8 목)
인천의 문화가치와 비전에 대해 논의하는 열린집담회가 2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열린 집담회>는 원로, 청년, 중진
등 인천 문화예술계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의 목소리를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하고자 기획된 자리다.
집담회에서 나누는 다양한 이야기는 ‘정책토론회’와 ‘시민공청회’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될 예정이다.
6일(화)에는 인천문화재단 김윤식 대표이사가 기조발제를 맡고 지역 언론 관계자가 다수 참여하며, 8일(목)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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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들이 주로 발표한다. 2차례 모두 오후 2시부터 열리며, 9월 6일(화)는 부평구문화재단, 9월 8일(목)에는
인천아트플랫폼 칠통마당 다목적실에서 진행된다.

지역 시민을 위한 정치경제학 특강(9.9, 19:00, 인천대 14호관 512호)
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가 12번째 <지역 시민을 위한 정치경제학 특강>을 마련했다. <독일 청년 사회적기업가의
자본주의 뛰어넘기>라는 주제로, 강사는 독일 베를린에서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함께 하는 노동공동체를 결성하여 기부
책 판매와 감각적인 카페 경영으로 유럽 전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Yens Steff Kapp 대표
를 초청하는 자리다. Kapp 대표는 청년 사회적경제운동가로, 장애우와 비장애우 간 동일 비율로 결성되는 유럽
노동공동체 운동 최전선에 있는 인물이다.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와서 들을 수 있는 자리다. 장소는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14호관 512호.

 

거리울림 시장부활프로젝트-용자씨네, 달시장(9.10 14:00~)
1990년대 시민들의 발걸음으로 붐볐던 용일자유시장을 기억하시나요? 지역주
민, 청년활동가, 예술가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플리마켓, 야시장에서만 만날
수 있는 먹거리, 가족 단위 참여 체험 프로그램… 시장의 공간적 의미를 되
살리고, 지역의 중요한 문화예술공간으로서 시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달시장은 9월부터 11월까지 3번 열립니다. 9월 10일토요
일, 용일자유시장 2층(인천광역시 남구 174번길 19, 용일자유시장)으로
놀러오세요!
☞ 박하늘 010-9204-6767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Factorial174

 

학창시절의 추억 – 인천의 고교 교지(校誌) 특별전(9.13~10.23)
한국근대문학관 하반기 특별전시 <학창시절의 추억 – 인천의 고교 교지(校
誌) 특별전>이 9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문학관 기획전시실에서 개
최된다. 이번 전시는 지역을 주제로 한 전시로, 개교 30년이 넘은 인천
지역 고등학교의 교지를 수집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1950년대 교지부터
2013년 발행된 최근 교지까지 총 36권의 교지가 출품되는데, 교지와 더
불어 옛 학창시절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다양한 체험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 문의 032-455-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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